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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강원도 태백시에 분포한 탄광유산의 실체와 특성을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 산업 기반 시설과 도시의 형성, 탄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

적 정체성 형성 등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탄광경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태백의 탄광유산은 단순한 산업 

잔존물이 아니라, 노동의 기억과 공동체의 실천, 그리고 경관 변화가 중첩된 복합적 문화경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력더미, 침출수, 위령 공간, 종교 의례, 생활 기반시설 등은 산업화의 흔적이자 동시에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억을 

매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백의 사례는 유형적 잔존물과 무형적 실천이 결합된 동적인 경관으로

서, 고위험 산업 환경 속에서 형성된 삶의 구조와 기억이 현재에도 장소에 응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역 기반 유산 정책 및 경관 보존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문화유산, 무형유산, 공동체 기억, 경관 변화, 유산 해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ubstance and characteristics of coal-mining heritage distributed across Taebaek City 

in Gangwon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landscape. To this end, analysis focuses on four 

dimensions: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ural terrain and the introduction of structure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urban formation;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coal-mining activities; and the 

formation of the socio-cultural identity of the local community. The results reveal that Taebaek’s mining 

heritage is not merely remnants of industrial facilities, but a complex cultural landscape layered with the 

memories of labor, community practices, and landscape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elements such as mine 

waste piles, leachate, memorial spaces, religious rituals, and everyday infrastructure function as symbolic spaces 

that not only reflect the traces of industrialization but also mediate the identity and collective memory of the 

community. The case of Taebaek illustrates a dynamic landscape where tangible remains and intangible 

practices converge, demonstrating how structures of life and memory shaped in a high-risk industrial 

environment remain embedded in place today.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based heritage policies and landscape conservation strategies.

Keywords: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Collective Memory, Landscape Transformation, 

Interpretation of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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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 배경

대한민국 강원도 태백시는 일제강점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태백 지역에서는 광산시설과 탄광촌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광부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독특하게 발달하였다. 이러한 산업 활동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쳐, 태백 탄광유산이라는 복합적인 문화경관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석탄 산업의 쇠퇴와 함께 다수의 탄광이 폐광되면서 태백 지

역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광산 기반의 물리적 환경 역시 큰 변형을 맞았다. 폐광으로 인한 산업 

시설의 폐허화, 자연 지형의 변화, 환경 훼손 등은 지역 경관과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태백은 위령

제와 같은 무형의 종교적, 문화적 실천이 현존하는 공간으로, 탄광유산의 물리적 요소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집단

기억과 정체성이 중첩된 복합적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탄광유산은 단순히 과거 산업 활동의 흔적을 넘어, 자연 지형의 변형과 광산 구조물의 도입, 산업 기반 시설 및 

도시 공간 형성, 광업 활동에 따른 환경 변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다층적 요소

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태백 탄광유산은 산업유산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경관 연구에서

도 중요한 대상이 된다.

1.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태백 탄광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그 문화경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인 김보람 등(2025)에서 제시한 광산유산의 문화경관 분석틀을 국내 도시를 통해 입증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연 지형의 변형과 이에 따른 광산 구조물의 도입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태백 지역

의 물리적 경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산업 기반 시설과 탄광촌 및 도시 공간 형성을 고찰하여, 산업

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간적․사회적 변화를 조명한다. 셋째, 광업 활동에 의해 발생한 환경적 변화를 검토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평가한다. 넷째, 태백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이를 매개하는 무형문화 요소 등 집단기억과 문화적 실천을 탐구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태백 탄광유산이 갖는 복합적 의미와 가치를 학술적

으로 재조명하고, 향후 탄광유산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문화경관 관리,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탄광유산의 문화경관적 특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분석 범위는 특정 광업소에 한정하지 않고, 장성광업소와 강원탄광을 포함한 다수의 공영, 사영 탄광시

설, 관련 기반 인프라, 광산촌과 도시 공간, 버력더미 및 침출수 유출지 등의 환경 요소, 그리고 위령제, 산신제와 

같은 공동체의 무형 실천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설정하였다. 특히 폐광 이후 변화한 도시 공간과 경관의 전개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집단기억의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기반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성적 해석을 중심에 두되, 시계열 공간자료 해석과 물리적 구조물의 분포 분석 등 정량적 요

소를 보완적으로 포함하는 질적 중심 혼합 방법론(qualitatively-driven mixed methods)을 적용하였다. 질적 중심 

혼합 방법론은 정성적 탐구를 중심으로 하되, 정량적 요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복합적 경관 현상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접근 방식이다(Denscombe, 2008).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국내외 탄광유산 및 문화경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태백시와 광산 관련 행정자료, 지역 보고서, 공간정보, 역사기록 등을 수집하여 탄광산업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유산화의 흐름을 개괄하였다. 다음으로 태백 전역에 분포한 광산 관련 공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는 채굴 구조물의 잔존 상태, 자연지형의 인위적 절개와 매립, 산업 기반시설의 유형과 입지, 사택

지와 도시 구조의 구성, 버력더미 및 침출수 유출 지점 등의 요소를 직접 관찰하고 지도 및 지형도 분석을 병행하

였다. 특히 191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지형도 비교를 통해 태백의 공간 변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해

석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자료 해석은 정성적 분석을 보완하는 정량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 및 관련 종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구술사적 접근을 통해 탄광 관련 의례, 종교 실천, 공동체 

조직문화와 기억의 방식 등 무형문화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광산

유산의 문화경관 요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 산업 기반 시설

과 도시의 형성, 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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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조화하고,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문화경관의 복합성과 축적된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유형유산, 무형유산, 환경 변화, 사회기억이 중첩된 문화경관으로서 태백의 탄광유산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

다.

1.3 용어 정의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탄광유산(coal-mining heritage)’은 석탄 채굴과 관련된 유형적 및 무형적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다. 이는 산업시설과 기반 인프라뿐 아니라, 석탄 산업으로 인해 변화한 자연환경, 그리고 지

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집단기억까지 포괄하는 문화경관적 총체로 이해한다. 이처럼 탄광유산은 산업화와 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물리적 경관뿐 아니라 무형문화적 층위에서도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 ‘광산유산(mining heritage)’은 금속, 비금속, 석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의 채굴과 관련된 산업유산 전반을 

포괄하는 탄광유산의 상위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에서 참고되는 개념이다. 광산유

산은 국제적으로 정립된 단일한 정의보다는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의 하위 범주로 이해되며, 관련 논의는 주

로 세계유산 등재 사례나 연구자 주도의 개념 정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노르파드칼레 광

산지대(Nord-Pas de Calais Mining Basin)’와 일본의 ‘이와미 은광과 그 문화경관(Iwami Ginzan Silver Mine and 

its Cultural Landscape)’과 같은 세계유산 등재 사례에서는, 채굴 및 가공 시설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착지, 경

관,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실천까지를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광산유산을 정의하고 있다(UNESCO, 2007; 

2012; 김보람 등, 2025).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광산유산을 광물 자원의 채굴 및 가공과 관련된 유형의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광산 활동을 둘러싼 공동체의 기억과 일상적 실천, 상징성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문화경관으로 이해한

다. 이 중에서도 석탄 산업에 특화된 탄광유산을 본 논문의 주요 대상 범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고유한 문화경

관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특정 광업소에 국한하지 않고, 태백시 내에 위치한 다수의 광업소와 관련 탄광시설, 탄광촌, 산업 

기반 인프라, 주변 자연환경,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실천 전반을 포괄한다. 태백시는 20세기 중후반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서 공영 및 민영 광업소가 다수 분포하였으며, 이들 광업소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사택지, 위령공간, 

종교, 의례 시설, 생활 인프라 등과 함께 탄광경관을 구성해 왔다. 각 광업소는 운영 주체와 규모, 입지에 따라 서

로 다른 산업 구조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형성된 경관 또한 상이한 특성과 의미를 지닌다. 이

와 같은 연구 대상의 설정은 태백 탄광유산이 지닌 역사적, 산업적, 문화경관적 특수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

게 하며, 지역 내 다양한 광업소와 탄광경관을 아우르는 종합적 해석에 기여할 것이다(표 1 참조).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유산으로서 탄광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개관

탄광을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닌 유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외에서 점차 확장되어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산업유산의 도시재생 활용을 넘어서 기억, 정체성, 문화경관 등 비가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탄광유산에 대한 연구의 외연이 넓어졌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인 Dicks(2008)는 영국 탄광박물관에서 전직 광부들이 자신의 삶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계급성과 자율성, 억압의 긴장이 어떻게 공연되고 재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Scott(2009)는 영국 더럼의 전 탄광촌

용어 정의

산업고고학
산업 과정에 의해 혹은 그를 위해 생성된 문서, 유물, 지층 및 구조물, 인간 정착지, 자연 및 도시 경관 등 물질 

또는 비물질의 모든 증거를 연구하는 학제 간 방법론

산업유산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지닌 산업 문화의 잔여물

광산유산 금속, 비금속, 석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의 채굴과 관련된 산업유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탄광유산 석탄 채굴과 관련된 유형적, 무형적 유산 및 환경적, 공간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자료: TICCIH, 2003; 저자 작성

표 1.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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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념물 설치, 배너 복원, 회고적 출판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

다. 진종헌(2012)은 국내에서 산업유산과 유산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태백 철암지역의 유

산 보존과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 차이를 통해 산업유산 보존이 지역 발전 전략에 대안이 될 수 있

는지를 점검하였다.

홍종열과 박치완(2014)은 독일 루르지역의 에센을 사례로, 유럽문화수도 지정과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Costa(2016)는 브라질 탄광마을의 환경갈등이 종교 축제와 연결되며 공동체 기억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통해, 유산을 물리적 실체가 아닌 기억의 장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Vall(2018)은 1960~80년대 

영국 박물관에서의 산업유산 전시가 정치권력과 대중 기억 사이의 긴장 속에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산업유산 

전시의 정치성을 분석하였다.

박준식과 박성원(2019)은 강원도 탄광지역과 일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산업 전환기 유산화 전략의 필요성과 

공동체 기반의 유산 활용을 강조하였다. 최윤서와 최민욱(2019)은 일본 쿠시로 산탄지역의 재생 사례를 통해 제도 

기반의 복합 거버넌스 구조가 유산 보존과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조명하였다. 김도현(2019)은 태백 지역

을 중심으로 탄광 개발, 교통망, 종교공간, 위령시설 등을 포괄하는 탄광유산의 공간 구조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

다. 같은 해 Matsuura(2019)는 일본 미이케 탄광의 공식 서사와 전직 광부들의 ‘부의 유산(負の遺産)’ 간의 충돌을 

통해 유산의 공공성은 다층적 기억의 개방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영진(2022)도 미이케 탄광의 세계유산화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노동쟁의 같은 어둠의 기억이 배제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공식 유산 서사의 정치성을 문제삼

았다.

Syafrini et al.(2020)는 인도네시아 사왈룬토의 세 개의 박물관이 광산의 기억을 공동체 정체성의 실천으로 전환

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유산 공간의 교육적, 사회적 기능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어진 연구에서 사왈룬토가 유령도

시 전락 위기를 극복하고 유산 관광도시로 재편된 과정을 통해, 지역 주체성과 유산 자원의 창의적 해석을 강조하

기도 하였다(Syafrini et al., 2022). Kretschmann(2020)은 독일 석탄산업의 종결 과정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조

망하며, 탈석탄 지역이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이용규(2021)는 졸페라인 탄광의 유휴부지 전환과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폐광지역에 적용 가능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영남(2022)은 독일 루르지역의 산업문화경관을 문학․정신사적 기반에서 해석하며, 탈산업화 이후에도 이 지

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의 토대를 조명하였다. 손승호(2023)는 문경 은성광업소의 테마파크화가 유산의 진정

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산 보존과 활용 간의 균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Gillette and Boyd(2024)는 중

국의 폐광공원이 어떻게 관광객의 해석을 통해 유산 의미를 재구성하며, 국가 유산 정책과 긴장을 형성하는지를 디

지털 민속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정여진(2024)은 폐광 직후의 화순탄광 사례를 분석하여, 선탄시설, 욕장 등 주요 시설물의 보존 가치를 도출하고 

기념관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Liu et al.(2024)는 경관특성평가(LCA)가 역사적 탄광경관의 보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량적 경관분석과 이해관계자 참여

의 결합이라는 실천 기반 보존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김보람 등(2025)은 광산유산을 문화경관적 

접근을 위해서 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 산업 기반시설과 도시의 형성, 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특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보람과 성종상(2025)은 탄광에

서 재해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백의 추모 공간을 정리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시기와 지역, 방법론의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탄광유산을 산업시설로서만이 아니라 기억, 

정체성, 공간, 경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하려는 공통된 경향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은 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

조물의 도입, 산업 기반시설과 도시의 형성, 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

성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논의 속에서 이들 요소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며 탄

광유산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을 체

계적인 분석의 틀로 삼아, 탄광이라는 구체적 산업유산을 문화경관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이는 유형적 자산과 무형적 기억, 공간 구조와 사회적 실천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자 하는 시도로서, 탄광유산의 다층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2.2 문화경관으로서 탄광유산의 해석과 구조적 특징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란 특정 지역에서 인간과 자연이 오랜 시간 상호작용하여 형성한 경관으로서, 자

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결합된 총체적 공간을 의미한다(https://whc.unesco.org/en/culturallandscape). 이는 초기 



김보람, 성종상

한국조경학회지 제 53권 5호(통권 231호) ｜5

지리학자 Sauer(1925)가 문화는 동인(agent), 자연적 영역은 매개체(medium), 그리고 그 결과(result)가 문화경관이

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원생 경관(natural landscape)에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의 ‘천이

(transformation)’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경관 연구는 단순한 물리적 경관의 분석을 넘어서, 역사적 

기억, 사회․문화적 정체성, 집단 기억,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삶의 방식 등 다양한 무형적 요소들을 포괄한다.

탄광유산은 이러한 문화경관의 정의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산업시설과 구조물 등 유형 자산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 사회적 관계, 문화적 실천이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즉,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공

간적 산물로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낸 하나의 문화경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탄광경관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 개입에서 출발한다. 채굴을 위해 산림이 벌채되고 산지의 형태는 절단되

거나 굴착되었으며, 그 위에 갱도, 선탄장, 석탄 하역장 벙커, 폐석장, 송풍구 등 다양한 산업 시설들이 도입되며 공

간의 물리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은 탄광경관의 시원(始原)을 구성하는 

동시에, 경관의 장소성과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구조물들은 단순한 생산 기능을 넘어서, 공간에 

의미를 고정시키는 표지로 기능하며 이후 공간 전개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변형 위에 구축된 공간은 점차 생활과 생산이 중첩된 정주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철도와 도로망, 주택

지, 행정시설, 병원, 학교, 상점 등 다양한 산업 기반 시설이 집적되며, 도시적 경관이 형성된다. 이처럼 산업 기반

시설과 도시의 형성은 산업 기능과 일상생활이 맞물리는 복합적 공간 구조를 낳았으며, 이는 노동자의 삶과 문화가 

응축되는 공간적 기반이자, 탄광도시 특유의 경관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다. 산업이 쇠퇴한 이후에도 이러한 공간 

구조는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광업 활동은 환경적 변화를 수반하며 경관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다. 폐석더미, 침출수, 지반 침하, 수질

과 토양 오염 등은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경관의 상흔으로 작용하며, 탈산업화 이후의 복원 및 전환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된다. 이러한 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는 문화경관 내부의 시간성과 긴장을 드러내며, 자연과 산업, 그

리고 재생이라는 시계열적 경로 속에서 재해석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무엇보다도 탄광유산의 문화경관 형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다. 

공동체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열악한 주거 조건 속에서도 생존을 도모하며, 종교의례, 위령행사, 구술사, 축제, 박물

관 조성 등의 방식으로 공간을 해석하고 의미를 재생산해왔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의 실천은 구조물과 환경을 단순

한 물리적 자산을 넘어 의미 있는 장소로 전환시키는 행위이며, 유형과 무형이 맞물리는 문화경관의 동적인 실체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탄광유산의 문화경관은 구조물, 도시, 환경,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얽혀 구성된 복합적 총체이다.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단순한 유형 분류가 아닌, 시간성과 층위성, 주체적 실천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문화경

관의 구성 원리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태백의 탄광유산이 지닌 다층적 문화경관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

한 통합적 접근은 기존에 물리적인 현상을 중심으로한 산업유산적 측면의 탄광유산 해석을 넘어서서, 지역 정체성

과 공동체, 무형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경관으로서의 유산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3. 태백 탄광유산의 문화경관적 특성

3.1 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

태백 지역의 탄광경관은 본래의 산악 지형 위에 산업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구조물의 도입과 지형 개조가 중첩

되며 형성된 전환적 공간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 지형의 훼손이 아니라, 특정 자원의 추출을 위한 입지 선택과 기

술적 적응의 과정을 통해 자연경관이 산업경관으로 이행한 결과이며, 문화경관의 형성과정에서 초기 조건을 구성하

는 핵심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태백은 함백산, 연화산, 매봉산 등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를 중심으로 한 급경사 산악지형과 좁은 계곡, 분지가 

복합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산업입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형적 조건을 지닌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석탄층이 지표 가까이에 분포하는 함탄지대로, 채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대였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부터 석탄 광맥의 노출 여부, 진입로 확보 가능성, 지반 안정성 등 지형적 요건을 

바탕으로 한 입지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산업 입지를 결정짓는 첫 번째 경관 형성 조건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석탄산업이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 중심에 위치하면서 태백 일대에는 광범위한 산업 구조물이 집

중적으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산허리를 따라 수평갱이 개설되었으며, 이후에는 진입도로, 송풍구, 리프트, 벨트컨

베이어, 선탄장, 저탄장 등 다양한 보조 설비가 갱도 주변에 구축되었다. 특히 1985년 미국 차관으로 건립된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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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의 제2수갱은 63m의 수직갱 구조물로, 수직채탄 방식 도입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이자 태백 시가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수직 구조물은 지형의 기울기를 극복하며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장

하는 방식으로 기능적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관적 인지 가능성을 높였다.

광산 구조물의 입지는 대부분 산지의 기울기를 따라 절개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기존의 지형

적 맥락은 산업 기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예컨대 선탄장과 저탄장이 위치한 철암역 일대는 인근 여러 

광업소에서 채굴된 석탄을 집결, 선별하여 철도망을 통해 전국으로 운송하던 공간으로, 철도 인프라와 결합된 전형

적인 산업 복합지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물의 집적은 단일 기능 수행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 생산, 이

동, 분류, 운송 등 산업 활동의 연속성을 공간적으로 조직하며 산업경관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태백의 탄광경관 형성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다. 첫째, 일제강점기에는 지질 조사와 함께 철암역두

(鐵岩驛頭) 선탄시설 등의 초기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둘째, 1950~70년대는 광산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로, 장성광

업소 및 주요 철도․도로망이 집중적으로 확장되며, 광산과 도시의 경계가 점차 약화되었다. 셋째, 1980년대는 자

동화 설비와 수직갱의 도입을 통해 채굴 효율성과 산업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던 시기로, 구조물의 시각적 위상이 더

욱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다수의 구조물이 폐기, 철거 또는 방치되었

고, 산업경관은 기능을 상실한 채 지형과 결합된 잔존경관으로 전환되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조물은 단순한 생산 인프라를 넘어 지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관 구성의 주체로 기

능하였다. 자연 지형은 절개, 굴착, 매립 등을 통해 산업 목적에 맞게 재편되었으며, 구조물은 공간 내 위계와 기능

을 고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광산 구조물의 배치는 이후 도시공간의 형성과 생활공간의 조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곧 산업과 일상이 중첩되는 공간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태백의 자연경관은 산

업 입지의 전략적 선택과 구조물 도입을 통해 재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물리적 전환뿐 아니라 문화경관 형성

의 기초 토대를 이루게 된다.

3.2 산업 기반 시설과 도시의 형성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전개와 더불어 도시로 성장한 대표적인 탄광도시로, 그 도시공간의 형성과 구조는 산업 기

반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었다. 특히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구축된 수송 기반시설, 탄광을 중심으로 

조직된 주거지 및 생활 인프라, 그리고 기능에 따른 공간 분화는 태백의 도시적 경관이 갖는 특수성을 드러낸다.

태백 지역은 20세기 중반까지 강원도 삼척군의 장성읍과 황지읍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산악지형으로 인해 대

규모 도시 정주지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이르러 석탄 수요의 증가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광산 개발이 집중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그림 2 참조), 이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과 행

정체계가 빠르게 정비되었다. 1981년에는 장성읍과 황지읍이 통합되어 태백시로 승격되었으며, 이는 석탄산업에 기

반한 도시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확정한 전환점이 되었다.

산업 기반시설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철도망이었다. 1939년 일제에 의해 도계-묵호항 구간의 철도

가 개통되면서, 삼척탄광에서 채굴된 석탄이 일본으로 수송되기 시작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철도는 국가 주도의 에

너지 수송 체계로 기능하였다. 특히 1955년 전 구간이 완공된 영암선(영주-철암) 개통은 광산과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었으며(심승희 외, 2016), 이후 1963년 영암선, 철암선, 황지본선, 동해북부선을 통합한 영동선이 조성

되었다. 1973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함백선이 태백까지 연장되어, 태백선이 완공되었고, 이는 산업 

철도의 전국망 내 통합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조치였다. 철암-통리 구간의 스위치백(Switchback) 구조나 루프선로는 

a: 동해광업소 갱도 입구 b: 장성광업소 제2수갱 전경 c: 철암역두 선탄시설 전경 d: 동구경석장의 컨베이어 시설

그림 1. 태백시 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
자료: a: 저자 직접 촬영; b: https://kwnews.co.kr/page/view; c: https://www.heritage.go.kr/heri/cul; d: 태백석탄박물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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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18년 태백시 지형도(1:50000) b: 1963년 태백시 지형도(1:50000)

그림 2. 태백시 지형도(1918년, 1963년)
자료: https://map.ngii.go.kr

지형 극복을 위한 기술적 대응으로서, 산업기술과 자연지형의 절충이 만들어낸 독특한 철도경관을 형성하였다(그림 

4 참조).

도로망 역시 태백 도시 형성에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국도 제38호선과 제35호선이 태백을 중심으로 삼

척, 정선, 영월 등 인근 지역과 연결되었고, 산악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터널과 고갯길이 다수 조성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트럭 기반의 석탄 수송이 확대되면서, 산업도로가 광산과 선탄장, 마을 간을 잇는 실질적인 생

활 통로로 기능하였다. 예컨대 장성광업소에서 철암역까지는 석탄을 지하갱도로 이송함으로써 장성동은 비교적 청

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철암동은 선탄 및 저탄시설이 집중되면서 탄가루에 노출되는 불리한 환경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 기반 위에 도시 공간은 기능별로 구획되었다. 갱도 주변에는 사택지와 병원, 목욕탕, 상점 등이 

집중되었고, 철암동은 선별과 운송의 중심지, 장성동은 채탄과 주거의 중심지로 기능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이중 중심적 도시 구조는 광산업의 기능에 따라 결정된 공간 위계로서, 도시계획이 아닌 산업 기능에 의해 도시 공

간이 형성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택 주변에는 광부 자녀를 위한 학교, 근로자 복지를 위한 목욕탕

과 병원 등이 배치되었고, 이는 도시의 기능이 단순 생산을 넘어 자급적 생활권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도시 공간의 이러한 구성은 탄광 산업의 쇠퇴기에도 일정 부분 지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 정

책과 폐광 조치에 따라 많은 광산이 문을 닫았으나, 기존의 기반시설과 공간구조는 곧바로 해체되지 않고 물리적, 

사회적 잔존경관으로 남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돌꾸지 마을은 전형적인 사택지였으며, 강원탄광이 형성되면서 탄광 

노동자들과 가족의 중요한 정주지로 기능하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에는 상부 마을이 소멸하고 하부 마을만 남아 과거

공간 구조의 단편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돌꾸지 마을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사택들은 태백시의 인

구 소멸로 인해 구조물만 남아 폐가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태백의 도시공간은 산업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중첩된 복합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이

는 기능 중심의 계획도시가 아닌, 산업 활동에 따라 형성, 응축, 변형된 문화경관의 일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

간구조는 산업의 쇠퇴 이후에도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억을 지탱하는 물리적 틀로 잔존하게 된다.

a: 1975년 태백시 지형도(1:50000) (저자 재구성) b: 1990년 태백시 지형도(1:50000)

그림 3. 태백시 지형도(1975년, 1990년)
자료: https://map.ngi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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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 흥전역-나한정역 구간에만 남아있던 스위치백과 2012년 개통된 솔안터널 (저자 재구성)
자료: https://map.ngii.go.kr

3.3 탄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

태백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석탄 채굴과 가공 활동은 도시의 성장과 산업 경관 형성을 견인하였으나, 동시

에 지역 환경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채광 및 선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훼

손, 오염 물질의 배출, 생태계의 변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며, 이는 단순한 환경 피해를 넘어 탈산업화 이후

에도 잔존하는 경관의 상흔이자 문화경관의 시간성과 긴장을 반영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환경 변화는 채광 과정에서 발생한 버력(waste rock)의 축적이다. 석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

외된 무가치한 암석 덩어리나 미세 입자는 폐석더미로 분류되어 광산 인근의 산비탈이나 계곡에 적층되거나 무분별

하게 방치되었다. 이러한 폐석더미는 산지 지형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강우 시에는 침식과 토사 유출을 유발하여 

인근 하천과 토양에 2차 오염을 야기한다. 실제로 철암동 일대에서는 지금도 대규모의 버력더미가 산지를 따라 적

층되어 있으며, 이는 태백 경관에서 산업성과 훼손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표적 사례로 기능한다.

이러한 폐석더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등 조기 천이 식생의 자

생처가 되기도 하였다. 민재기 등(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태백에서는 많은 아까시나무를 볼 

수 있다. 이는 오염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의 생태적 적응이 반영된 결과로, 특정 식생을 통해 오염된 산업 

경관이 생태적 회복으로 전환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복원이 자발적이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광산폐석지가 여전히 불안정한 환경조건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중요한 환경 문제는 갱도 내부에 고인 지하수와 탄광 구조물의 잔존물로 인해 발생하는 침출수(acid 

mine drainage)이다. 갱내의 지하수가 석탄층 및 잔류 금속 구조물과 반응하면서 철, 망간, 아연, 기타 중금속이 용

출된 오염수가 형성되며, 이는 지표로 배출되어 하천, 토양, 인근 농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거 갱내에

설치되었던 금속 지지 구조물인 I빔이나 동발목이 부식되면서, 침출수 내 용존 금속 농도가 높아지고 산성화가 심

화된다. 동발은 동바리의 준말로 구덩이 양족에 세우는 기둥지주를 말하는데, 원래는 목동발이 많이 쓰였으나 기계

화 채탄작업이 시작되면서 쇠동발(I빔)을 쓰게 되었다(오죽헌․시립박물관, 2023). 일부 갱도 입구에서는 붉거나 녹

색을 띤 침출수가 시각적으로 확인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오염의 상징적 징표로 인식되고 있다(그림 5 참조).

이와 같은 수질 오염은 단지 자연 생태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과거 탄광 인근의 마을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폐석더미에서 유출된 흙탕물로 인해 골목과 도로가 진흙탕으

로 변했으며, 주민들은 장화를 신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정연수, 2010). 탄가루와 침출수에 지속적으로 노

출된 환경은 특히 노약자와 아동에게 만성적인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

수 및 식수의 오염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https://www.kado.net/news/ articleView.html?idxno=96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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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경석과 석탄이 쌓인 연화산 b: 갱내 구조물(I빔, 동발) c: 태백 보성탄광에서 나오는 침출수 d: 태백 동해광업소에서 유출되는 갱내수

그림 5. 태백시 탄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
자료: a: 저자 직접 촬영; b: 태백석탄박물관(2018, 김재영 촬영); c: 저자 직접 촬영; d: 저자 직접 촬영

중요한 점은 이러한 환경 문제들이 광산 폐광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버력더미

는 복토되거나 식생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폐광된 갱도의 상당수는 물리적으로 폐쇄되었을 

뿐, 내부의 정화 시설이나 안정화 조치는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갱내 침수에 따른 수압 증가

로 인해 붕괴 위험이나 지반 침하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환경적 위험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탄광업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환경 변화는 물리적 차원의 오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과 기억에 내

재된 감정적 경관 인식과도 연결된다. 오염된 하천, 붕괴된 갱도, 방치된 폐석더미는 단순한 문제의 장소가 아니라, 

광산도시의 쇠퇴와 위험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장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경관의 구성 요소로서 시간성과 

경험, 그리고 기억의 층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3.4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태백은 단일 산업에 종속된 도시 구조 속에서 형성된 광산도시 공동체로, 그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탄광이라는 

노동 공간과 긴밀히 연결되어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종교적 실천, 공

동체 조직, 의례와 추모, 집단적 기억 등을 통해 구성되고 재생산되었다.

광산 노동은 본질적으로 고위험 작업으로, 광부들은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태백 지역에

서는 종교가 공동체의 안정을 지탱하는 주요 문화적 기제로 기능하였다. 대표적으로 대한석탄공사의 위패가 모셔진 

장명사, 함태광업소의 위패를 안치했던 청원사와 강원산업 탄광 관련 순직자를 위패로 봉안한 흥복사 등의 불교 사

찰은 단순한 신앙의 공간을 넘어, 위령과 집단기억의 장소로 작동하였다. 매년 봉행되는 위령재는 단순한 종교의례

가 아니라, 산업재해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환기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적 실천이었다. 기독교 역시 광

산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지역 교회들에서는 예배와 기도 속에 광부들의 안전을 주요 기도제목으로 삼

으며, 신앙과 노동이 긴밀하게 연결된 생활양식을 형성하였다(김보람과 성종상, 2025).

공동체 내부에는 순직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 조형물도 여럿 존재하였다.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순직산업전

사위령탑은 장성광업소를 포함한 태백 전역의 광산업 종사자들을 기리는 통합적 위령 공간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기념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강원산업 탄광이 있었던 동

점 지역의 강원탄광 순직자 위령비는 민간 기업 수준에서 마련된 추모비로, 지역 단위에서의 기억 실천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위령 공간들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산업 도시로서의 태백이 지닌 역사적 서사

를 장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광산지역의 공동체 의례는 정규 종교의 틀을 넘어 민속적 제의에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매년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새벽, 정선 동원탄좌에서는 산신각에서 광산 안전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진행되었고, 당시에는 사장(사주)

도 직접 참석하였으며 흙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전통적 형태의 제의가 유지되었다(이진수, 2025). 이는 태백 지역의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탄광도 유사하게 정월 대보름과 단오날에 산신제와 위령제가 진행됨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의례는 산업과 생명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광부 공동체가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자, 산업공간에서 형성

된 민속적 보호 체계로 해석될 수 있다(그림 6 참조).

공동체 조직문화도 광산업이라는 동일한 직종을 기반으로 강하게 결속되었다. 탄광지역은 기업 내에 예비군 조

직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규모에 따라 연대급 또는 대대급 단위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국가, 

지역, 산업이 연결되는 방식 속에서 광산노동자들이 행정적, 군사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장성광업소에서는 연례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장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태백 전체 마을이 참

여하는 지역 축제의 성격을 지녔다(김기석, 2025). 당시 체육대회는 장성과 도계는 5월, 화순은 10월에 각각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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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직산업전사위령탑 b: 동점 강원탄광 순직자 위령비 c: 장명사 탄광산업재해순직자 위령재 d: 단오절 안전작업을 기원하는 산신제

그림 6. 태백시 지역 공동체의 위령 문화 및 민속 제의
자료: a, b, c: 저자 직접 촬영; d: https://www.kocoal.or.kr/board/board_view.php?view_id=40&board_name=history_50years_02&page=1& search_category=O

되었다. 대회 기간 동안은 생산이 중단되고 가족 단위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노동 공동체가 일상과 축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삶을 구성했음을 보여준다(그림 7 참조).

한편, 이러한 공동체의 결속은 때로는 집단적 저항으로도 표출되었다. 인근 정선 지역에서 발생한 사북항쟁

(1980)은 강원지역 광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정치적 억압, 생활고 등이 폭발한 사건으로, 태백 지역 광산노

동자들의 집단의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시 태백에서는 직접적 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사북항쟁은 광

산 공동체 내부에 내재되어 있던 불만과 구조적 긴장을 상징적으로 대변하였으며, 이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지역 광산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 의례, 조직, 추모, 저항의 실천들은 산업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 장소를 공동체 정체성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수행적 장소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폐광 이후에도 사찰, 위령탑, 기념비 등의 공간

은 공동체 기억의 매개이자 산업도시로서 태백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유형 구조물과 무형 실천이 결합된 문화경관의 동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태백은 고위험, 고밀도 산업 환경 속에서 형성된 특수한 정체성 구조를 지니며, 이를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은 과거의 경관으로 인식되는 유형적 시설물과 결합하여, 과거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 산업유산으로 남은 탄광경관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4. 종합 고찰 및 정책 제언

4.1 탄광유산의 문화경관적 의미와 가치 평가

태백 탄광유산은 단일 산업의 역사적 흔적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 산업과 공동체, 물리성과 비가시성이 중첩된 

복합적 문화경관의 전형을 보여준다. 석탄이 풍부한 산지 지형과 수계, 교통망 등 지리적 기반 위에서 채굴, 가공, 

수송 과정이 전개되며, 지형 변형과 광산 구조물의 도입을 거쳐 산업 기반시설과 도시공간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

에서 버력지 확산, 침출수 유출, 생태 훼손과 같은 환경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잔존하였고, 동시에 정주 체계, 종교 

의례, 추모, 재해의 기억화 등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실천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영향이 연속적으로 맞물리

면서 형성된 태백의 탄광유산은 단순한 산업유산의 범주로 환원하기 어려운 복합적 가치 체계를 지니며, 지리, 환

a: 사북사태 당시 탄광노동자의 모습 b: 현재는 사라진 화광아파트 사택 전경 c: 단체 복지 중 일부인 하계 단체휴가 d: 노사화합 체육대회

그림 7. 태백시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자료: a: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67; b: 태백석탄박물관(2016); c: 이진수 제공; 
d: https://www.kocoal.or.kr/board/board_view.php?view_id=40&board_name=history_50years_02&page=1&search_catego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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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문화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태백은 자연환경과 산업기술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경관적 독자성을 지닌다. 함백산, 연화산 등 급경사의 

지형은 채굴을 위해 절개되고 변형되었으며, 여기에 갱도, 제2수갱, 벨트컨베이어, 선탄시설 등 대규모 구조물이 중

첩되며 입체적인 산업 경관을 형성하였다. 이는 전통적 자연경관이 산업기능에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인위적 환경 조성이 자연지형과 결합하여 산업의 지형화가 이루어진 공간이다.

다음으로 태백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과정이 집약된 공간으로, 산업기반시설과 생활공간이 밀착된 산업도시의 

경관 유형을 보여준다. 철도와 도로망의 구축은 석탄 수송과 물류 기능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도시공간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축이 되었다. 특히 철암, 장성 등은 생산과 가공, 수송과 거주, 기억과 실천이 중첩된 공간 단위로 기

능하며, 이는 도시와 산업,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는 경관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태백 탄광유산은 광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그 기억이 중첩된 상흔의 경관이기도 하다. 버력더미와 

침출수 유출, 생태계 훼손과 오염의 시각적, 생태적 흔적은 산업의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물리적 요소일 뿐 아

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정체성에 각인된 기억의 매개이기도 하다. 이처럼 산업 경관은 경관적 미학이나 기능성

에 국한되지 않고, 고통과 회상의 장소로서의 의미 또한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태백의 탄광경관은 지역 공동체의 무형문화와 기억을 내재한 생활경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령제, 

산신제, 체육대회, 교회 및 사찰 중심의 기도와 추모 등은 노동과 생존의 불확실성을 제어하기 위한 집단적 실천이

었다. 이러한 실천은 장소를 상징화하고, 광산노동자들의 희생과 연대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순직

산업전사위령탑과 지역별 위령비는 지역 정체성의 심층 구조를 형성하며, 공동체 내부의 역사 서사를 가시화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태백 탄광유산은 유형의 물리적 경관과 무형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문화경관의 복합체로서, 단순

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해석과 실천을 요구하는 다층적 유산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백의 탄광경관

은 산업유산, 생태경관, 생활경관, 기억경관의 특성이 중첩된 경관적 전이 공간(landscape of transit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략은 기능적 복원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경관의 의미 구조를 총체

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표 2, 그림 8 참조).

4.2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의 문화경관 보존과 활용 전략

태백시는 석탄 산업의 쇠퇴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 기반 약화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탄광유산의 보존과 활용 전략이 단순한 물리적 정비나 대규모 공간 재생 수준에 머물 수 없음을 시

사한다. 본 절에서는 문화경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태백의 현재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보존, 활용 전

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문화경관 보존에 대한 인식 확산과 소규모 실천의 축적이 필요하다. 현재 태백에서는 광산시설 일부가 방

치된 채 경관 훼손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대규모 복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해당 장소의 

역사성과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 해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안내판, 생활사 아카이브 등 

소규모 매체를 통해 기억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공간을 크게 변형하지 않으면서도 문화경관으로 읽히게 하는 노력

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기반의 무형문화 기록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보존이 중요하다. 태백에는 산신제, 위령

제 등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이어온 의례와 실천이 존재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의 쇠퇴로 단절 위기에 있

다. 이를 단기적으로 문화유산 지정이나 관광자원화보다는, 지역 주민 주도의 구술채록, 디지털 아카이빙, 지역 대

학과 연계한 실습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셋째, 활용 전략은 지역 공동체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해야 한다. 외부 투자나 일회성 사업 중심의 활용 모델

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탄광 관련 생애사 전시, 퇴직 광부 및 관계자 해설사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 연

구성 요소 세부 요소

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 장성광업소, 철암역두 선탄시설, 제재소, 경동저탄장 등

산업 기반 시설과 도시의 형성 인클라인, 스위치백 철도, 영암선, 사택(아파트, 마을, 간부) 등

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 폐경석 산(버력지), 침출수, 갱 내의 산업시설물 등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강원탄광 순직자 위령비, 사찰, 교회 등

표 2. 태백 탄광유산의 문화경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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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태백 탄광유산의 문화경관 지도
범례: 갈색(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 요소), 하늘색(산업 기반 시설과 도시의 형성 요소), 녹색(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인 
변화 요소), 보라색(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요소)

계된 문화경관 탐방 활동 등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경관의 생태적 복원은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전환적 용도를 모색해야 한다. 대규모 복원 사업보다는, 폐석

장 일부를 조망 공간이나 교육장으로 바꾸고, 침수지대를 식생 모니터링 공간으로 운영하는 등 소규모지만 교육적, 

생태적 의미가 있는 공간 전환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복원이 아닌, 과거의 흔적을 현재의 가치

로 연결하는 실천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협력 기반의 자율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 주도의 하향식 보존 전략보다는, 지역 

단체, 퇴직 광부, 주민,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시

민재단, 지역유산센터 등)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체들이 유산 보존과 활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구조를 마련하기에 앞서 태백이 축소도시(shrinking city)로서 가진 한

계를 인식하고, 외부의 인력 지원 또한 고려해야 한다(표 3 참조).

5. 결론

태백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형성된 대표적 탄광도시로, 급격한 자원 개발, 도시화, 그리고 폐광 이후

의 쇠퇴를 모두 경험한 복합적 공간이다. 본 연구는 태백의 탄광유산을 단지 산업시설의 잔존물로 보지 않고, 그것

전략영역 핵심 내용

문화경관 인식 확산과 해석 소규모 매체를 통한 장소의 역사성 해석 및 인식 제고

무형문화의 기록화 지역 의례에 대한 구술채록, 디지털 아카이빙, 실습 연계 기록화

주민 기반 활용 전략 퇴직 광부 해설사 등 주민 주도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생태 기반 경관 전환 교육적, 생태적 공간 전환 중심 복원

협력형 유산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중간지원조직 제도화를 통한 실행 기반 구축

표 3. 태백 탄광유산의 문화경관 보존과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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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적해온 자연, 산업, 환경, 공동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문화경관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틀로 차용한 네 가지 요소인 자연 지형의 변형과 구조물의 도입, 산업 기반 시설과 도시의 형성, 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은 서로 연결되어 태백 탄광유산의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고, 공간적으로 중첩되며, 사회적 의미로 해석되는 유

기적 관계를 이루었다.

먼저, 태백의 탄광경관은 급경사지형 위에 수직갱, 벨트컨베이어 등 산업 구조물이 도입되며 시작되었으며, 이는 

지형 개조를 통한 산업 입지의 정착과 장소성의 형성을 이끈 물리적 전환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산업 기반 시설과 

도시가 확장되면서 생산과 생활이 중첩된 도시 공간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곧 공동체의 삶과 기억이 조직되

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광업 활동은 동시에 심각한 환경 훼손을 수반했으며, 이는 버력더미와 침출수 등 물리적 

상흔으로 남아 경관의 시간성과 위험을 각인시켰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공간 변형과 경관 변화 위에 공동체가 남긴 의례, 추모, 신앙, 조직 문화 

등의 무형 실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산 경관을 단순한 물리적 잔존물이 아닌, 기억과 해석, 정체성과 재생

산이 이루어지는 실천적 장소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태백의 탄광유산은 이 네 요소가 선형적

으로 분절되어 축적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중첩되어 다층적 문화경관을 형성해 온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태백의 사례는 산업유산을 단순히 기능적 혹은 미학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넘어, 지형, 구조물, 환경, 

공동체 실천이 어우러진 경관의 총체적 가치를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물리적 관리 차원을 넘어, 문화적 실천과 공동체적 의미가 반영되는 새로운 경관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향후 탄광유산에 대한 정책과 담론은 기능적 복원이나 외형적 개발보다는, 이와 같은 문화경관적 구

성 원리를 고려한 통합적 관리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며, 태백은 그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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